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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문학]  생명의 주인, 생명의 근원

요즘에는 뉴스나 신문을 보기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

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점점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무시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배려도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혜문학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느님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하며, 좀 더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주교회는 과거에 죽은 이 앞에서 절을 하고 그들을 섬

기는 조상 제사를 미신 행위로 여겨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

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박해를 받기도 하였

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조상 제사가 

조상에게 효성을 드리는 미풍양속이요 민족의 예식이라 인

정하게 되었습니다(포교성성, 중국예식에 관한 훈령 참조). 이에 따라 

한국천주교회는 신자들이 조상의 기일이나 명절에 가정이

나 묘지에서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

사의 근본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 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에 따라 진실 된 삶

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 한국 주교회의는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고 가톨릭 신

자들에게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도좌의 결정을 

재확인한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134조 1항) 

하지만 신자 가정에서 조상 제사를 의무적으로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상, 기일 등 선조를 특별히 기억해

야 하는 날에 우리는 가정의 제례에 앞서 위령미사를 봉헌

해야 합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135조 1항). 다만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기일 제사나 명절 차례를 지내야 하는 가정은 

집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공표한 ‘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을 기준으로 제사

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간략하게 소개하

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비: 제사상은 형식을 갖추려 하지 말고 소박하게 

평소에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립니다(음식을 차리지 않고 

단순하게 추모 예절만을 위한 상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상 위에는 십자

가와 조상(고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모시며, 촛불을 켭니다. 

그 외에 『성경』, 『가톨릭 성가』, 『상장 예식』(또는 『위령 기도』) 등

을 준비합니다. 

2) 차례: ㉮ 성호경을 긋고 시작 성가와 시작기도를 바칩

니다. ㉯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마태 5,1-12; 요한 14,1-

14; 1코린 13,1-13 중 하나). ㉰ 가장이 고인(조상)을 기억하는 말이

나 가훈, 가풍, 유훈  등을 소개합니다. ㉱ 향을 피우고 적당

한 순서로 큰절을 두 번 드립니다. ㉲ 위령기도(연도)를 바칩니

다. ㉳ 마지막으로 성가나 주모경으로 마침 기도를 합니다. 

3) 음식나눔: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사

랑과 친교의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전통 제례의 아름다운 정신은 복음의 빛으로 재조명하

여 계속 살려나가되, 한국 주교회의는 그 표현양식을 시대

에 맞게 개선한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13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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